
코듀로이 염색에서의 가능성과 한계점 

 

1. 서 론 

코듀로이는 지난 수 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비교적 사용범위가 좁은 고급직물로 사용되었던 것이 현재에 와서는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면서 결정적으로 통행을 이끌어가는 패션소재가 되었다. 

몇몇 종류의 코듀로이는 데님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

제로 코듀로이와 데님은 패션화된 레저용 의류분야에서 자주 경쟁품목이 되

고 있다. 순면제품이 현재까지 그의 영역을 일부 폴리에스터/면 혼방제품에

게 이양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치 코듀로이 역시 일반 코듀로

이와 함께 시장에서 상당한 영역을 점하게 되었다. 

본문에서 코듀로이 염색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속의 염료와 여러 가지의 

염색방법에 대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다. 

 

2. 면코듀로이의 염색방법 

가. 황화염료 

황화염료와 코듀로이는 친화성이 매우 좋다. 황화염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코듀로이의 염색에서 제일 중요한 염료이다. 

패션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코듀로이 색상의 80%까지가 황화염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코듀로이가 황하염료의 주된 사용분야라고도 역시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황화염료가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는 본질적으로 다음

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코듀로이가 일반적으로 어둡고 텁텁한 색(muted shade)으로 염색

되며, 황화염료에 의한 염색방법이 암갈색(dark brown), 황록색(olive), 감색

(navy blue)과 검정색(black)계통으로 면을 염색할 때는 가장 염색비가 싸게 먹

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이러한 두꺼운 직물을 염색하

는 기술이 중간건조공정을 생략함으로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한 염료의 이

염현상을 피함으로서 직물의 외관을 좋게 하는 일욕 패드-스팀방법(one bath 

pad steam method)이라는 점이다. 

이 일욕 패드-스팀벙법은 비록 지거염색이 여전히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오늘날에 오서는 황화염료로 코듀로이를 염색하는 것이 일

반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충분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만 한가지 점만 여기서 언급

하고자 한다. 

표면이 평활한 일반직물보다는 오히려 코듀로이직물일 경우에 공기의영향

이 좀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일반적으로 패드욕에 5g/l의 Stabilisal S 

용액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알칼리 다황화물(polysulphide)은 지거염색에서 너무 빠른 산화작용에 의

한 변부농색화(dark selvedge)와 시임 마크(seam mark)현상을 방지 하는데는 특

히 유효하다. 또한 황화염료중에서도 특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액체상태의 

Cassufon계통염료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한다. 

생태학적인 이유 때문에 중 크롬산염(bichromate)은 오늘날에 와서는 황화

염료용 산화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호소산염(bromate)

이나 바나딘 산염(vanadate)으로 촉매처리된 염소산염(chlorate)화합물로 대체

되었다. 

과산화수소는 폐수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산과 알칼리 전영역



에서 산화제로 아주 많은 양이 여전히 사용되고는 있지만 사용방법에 있어

서는 정확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산성영역에서 몇 가지 종류의 red-brown색상계통에서는 사용상 약간

의 제약점이 있다. 

비록 황화염료가 코듀로이 염색에서 별 문제없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속의 염료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필요로 하는 색상과 그때 사용하는 공정상의 기계류들이 다른 부속의 염

료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나. Naphtol AS 조합 

Naphtol AS 조합은 원하는 색상이 오렌지색에서 보르도(bordeaux)색까지의 

진한 색상일 경우에는 그 사용이 필수적이다. 

표 1은 중간건조공정이 있는 일반적인 Naphtol AS 염색방법에서 자주 사용

되는 조합예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코듀로이염색에서 자주 사용되는 Naphtol AS 조합예 

Naphtol AS      –  Fast Orange GR 

Naphtol AS-OL   –  Fast Scarlet GG 

Naphtol AS      –  Fast Scarlet R 

Naphtol AS      –  Fast Red 3GL 

Naphtol AS      –  Fast Red GL 

Naphtol AS-BG   –  Fast Scarlet GG 

Naphtol AS-VL   –  Fast Red 3GL 

Naphtol AS      –  Fast Red B 

Naphtol AS-ITR  –  Fast Red B 

Naphtol AS      –  Fast Garn et RH 

Naphtol AS-RL   –  Fast Gamet RH 



물론 Naphtol AS 그 자체는 가격문제로 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료이

다. 선명한 빨강색계통의 색상을 제외하고는 Naphtol AS 염료는 일부 어둡고 

텁텁한 색상이면서도, 특히 황화염료로는 얻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광택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주 사용된다. 

Naphtol AS-VL과 Naphtol AS-LT는 이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들은 역시 색상이 옅을지라도 양호한 일광견뢰도를 여전히 나타내기 때

문에 Naphtol AS를 쉐이딩(shading)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Naphtol AS조합물의 일반적의 염색방법은 중간에 건조공정이 있는 전통적

인 연속염색방법이다. 

파일부분과 기포(ground fabric) 부분의 균일한 염색효과를 얻기 위하여 패

딩공정 이후에 스카일-런(skying-run)공정을 추가시키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염색방법 이외에도 중간건조 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또 다른 염색

방법이 최근에 와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공정에서 직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침지되고 이때 염액 픽업량이 대

략 70%되도록 한다. 

이때 직물은 약 60초동안의 스카잉-런 이후에 디아조복합물과 알칼리결합

제뿐만이 아니라 5cm3/l의 Leonil SR과 30g/l의 Leonil DPR을 함유하는 발색제

로 패딩된다. 

이러한 보조제의 조합은 약 70%의 추가액의 픽업량을 얻게 한다. 

그 결과는 매우 좋지만 중간건조공정을 채용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Naphtol AS 등급의 선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간정도의 흡착력을 갖는 염료들만이 좋은 수율과 견뢰도성질을 나

타낸다. 

Naphtol AS-TR, AS-ITR 및 AS-CA는 이때 추천되는 등급들이다. 



이때에 요구되는 색상에 따라서 디아조성분들을 선택하여야만 하며 이것

은 Naphtol AS 조합물이 표1과는 동일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다. 반응성 염료 

코듀로이 염색에서 반응성 염료의 사용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의해 

좌우된다. 

패드-스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색상들은 이러한 장치로 

황화염료를 사용하여 내게 될 것이다. 

Naphtol AS 조합처럼 반응성염료는 주로 선명한(brilliant) 색상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만약 패드-스팀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응성염

료는 전체 색상범위에서 반드시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면 코듀로이직물에 대한 반응성염료의 바람직한 염색방법은 건열 흡착방

법과 콜드 패드-뱃치(cold pad-batch)방법이다. 

순면제품으로서 건열흡착방법이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코듀로이가 유일한 형태이다. 

그러나 건열에 의하여 흡착된 반응성염료의 일광견뢰도는 일반적으로 다

른 염색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등급보다 낮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건열흡착이 요소의 존재하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Remazol염료를 사용한 단시간 패드-뱃치방법에 대해서는 언급

할 필요가 없다. 

Ungermann에 의하여 발표된 의견은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시 단시간 패드-뱃치방법은 코듀로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필요성

을 갖고 있다. 



연속적인 수세공정이 직물을 파일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세공정을 거치기 전에 직물을 재배치(rebatch)시키는 것이 바

람직할 때가 자주 있다. 일반적인 지식이면서도 문헌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

가 되었듯이 코듀로이와 함께 발염처리된 직물(discharge ground)의 염색에서 

Remazol염료에 대한 대안은 없다. 

 

라. 다른 부속의 염료 

직접염료, 가용성 배트염료 및 배트염료들은 모두 황화염료나 Naphtol AS 

조합과 그리고 반응성 염료에 비해서는 비록 그 사용량이 적지만 코듀로이 

염색에 자주 사용된다. 

직접염료는 패드-스팀기계를 사용할 때에 황화염료나 반응성염료에 비하여 

아주 긴 스티밍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 이외에도 습식견뢰도특성 때문에 

보통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지거염색법은 비교적 적은 양의 직물을 염색할 때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가용성 배트염료는 연속염색법에 의하여 옅은 색상을 내는데에 보통 사용

된다. 배트염료는 이 염료의 좋은 견뢰도성질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

지 않거나 또는 그만큼 평가받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염색공장이 중간건조

공정을 갖춘 2욕 패드-스팀방법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코듀

로이 염색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3. 폴리에스터/면 코듀로이의 염색방법 

많은 폴리에스터/면 코듀로이 소재들은 다음과 같이 구별지을 수 있다. 

 



1. 미니블렌드 

기포 
경사 : 폴리에스터/면 

위사 :      면 

파일 면 

2. P/C (50/50) 코듀로이 

기포와 파일 모두 P/C 혼방사 

 

의심할 여지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물의 전체중량에 비하여 폴리에

스터의 중량이 약 15%를 차지하는 미니 블렌드(mini-blend)제품이다. 

 

가. 폴리에스터 성분의 염색 

폴리에스터/면의 50/50 혼방제품은 단지 더머솔염색법에 의하여 연속적으

로 염색할 수가 있다. 

이 염색법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표면이 평활한 일반직물과 동일하다. 

짙은 색상일 경우에는 분산염료에 의한 면의 오염현상이 일반직물에 비하

여 코듀로이일 경우에는 더욱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간 환원세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면성분이 Naphtol AS 조합이나 반응성염료에 의하여 

크로스염색(cross dyeing)되는 소재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황화염료

로 크로스염색을 할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공정에서의 자동환원세정으로도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미니 블렌드 소재일 경우에는 분산염료가 면에 심하게 오염이 되고 이것

은 진한 색상으로 염색할 경우에는 비록 황화염료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중간환원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산염료를 사용한 정상적인 완전한 염

색이 최선의 방법은 되지 못한다. 



한가지 해결책은 Triatex MA장치(그림 1)를 사용하여 이면을 분산염료로 페

이스패드(face pad)하는 방법이다. 

 

 

<그림 1> Triatex MA System 

 

그러나 이러한 작업방식은 직물의 정확한 유도(guidance)와 직물변부의 펄

럭임(fluttering edge)을 방지하기 위한 균일한 장력을 필요로 한다. 

2단계공정에 의하여 날염직물이 발색되도록 Goller회사에 Mini-fluid장치를 

실질적으로 설계하여 그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그림 2> “Mini-Fluid”계량독터(doctor)장치 

1 ; 통(trough)           2 ; 고무코팅된 패딩롤러 

3 ; 계량독터(dortor)     4 ; 마그네틱 바(magnetic bar) 

a ; 변동(variation)범위   5 ; 염액의 피막 

6 ; 직물               7 ; 압력롤러 

8 ; 흡입장치           9 ; 롤러 클리너 



이 방법에서는 비록 엷은 직물일지라도 날염의 경계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보통 면의 중량에 대한 염액의 픽업량을 80%로부터 25~40%까지 낮

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술은 날염작업에 아주 적합할 뿐만 아니라 실험용공장에서의 실

험결과 미니 블렌드 제품의 이면을 분산염료로 염색하는데에 매우 적합하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여 분산염료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그림 2, 3) 

 

 

<그림 3> 면/폴리에스터(85/15)소재를 반응성염료로  

이면에 염색하였을 때 면 파일부분의 오염현상. 

패딩액 : 14g/l Samacron-yellow 6GSL liqu. 

20g/l Samacron-Red 2BSL liqu. 67 

3g/l Samacron-Blue GSL liqu. 200 

15g/l Solidokoll N, 5g/l Leonil KS 

1cm3/l Acetic acid 60% PH5.5 

a ; 일반적인 slop-padding에 의한 염색(pick up 30%) 

b ; Mini-fluid에 의한 염색(pick up 30%) 

1 ; 이면 2 ; 파일 

 

나. 면성분의 염색 

이 경우도 그 원리는 특히 반응성염료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전의 



더머솔공정에 따라서 비록 몇 가지의 변수는 있다고 하지만 순수한 면의 경

우와 동일하다. 

만약 분산염료와 반응성염료가 두 가지의 섬유성분을 염색하는데에 사용

된다면 그 두 가지 섬유를 “one-shot”방법이라고 알려진 기술인 더머솔공정에 

의하여 같이 염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표면이 평

활한 일반직물일지라도 이 방법은 알칼리에 안정적인 분산염료를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과 또한 반응성염료의 나쁜 일광견뢰도와 같은 수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보통전도밖에 되지않는 재현성에 있으며 이 문

제는 수년간에 걸친 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기가 불가능

하다고 판명된 단점이다. 

코듀로이일 경우에는 역시 분산염료에 의하여 면성분에 대한 뚜렷한 오염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색상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습식견뢰도를 매우 나

쁘게 한다. 

결국 “one-shot”방법은 폴리에스터/면코듀로이 소재에 대한 적당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순면 코듀로이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중요성도 갖

지 못하는 하나의 공정이 이 시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 받고 있는데, 그것

이 바로 복잡한 더머솔/패드-스팀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분산염료와 반응성

염료가 패딩되고 그 후에 약한 산성용액으로부터 더머솔처리 됨으로서 같이 

사용된다. 

그 이후에 직물은 가성소다용액과 소금용액으로 오버-패드되고 그리고 반

응성염료는 스티밍에 의하여 고착된다. 

표면이 평활한 일반직물일 경우에는 매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이 기술



은 미니블렌드 직물을 염색하는데에 미국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액체 상태의 Remazol염료가 이 공정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는

데 그 이유로는 용액상태로 인한 취급의 용이성과 또한 Remazol염료의 수세

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직물의 이동속도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4. 스트레치 코듀로이(stretch corduroy) 

수년 전 스트레치 코듀로이는 섬유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또 다

른 코듀로이의 변형된 신상품이었다. 신제품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직실험결

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소재는 폴리아미드로 피복된 탄성폴리우레

탄 필라멘트를 경사로 사용한 제품이었다. 

직물의 전체중량으로 따질 때 전형적인 스트레치 코듀로이는 76%의 면, 

20%의 폴리아미드 그리고 4%의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의 신

축율은 25~35%이다.  

이러한 형태의 스트레치 코듀로이 소재는 여전히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코듀로이 특유의 어둡고 텁텁한 색상은 황화염료로 염색되지만 그 소

재의 성분을 볼 때 폴리아미드성분 역시 그러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치 코듀로이를 황화염료로 염색

할 때 고착과정에 사용되는 황산나트륨(sodium sulphide)의 존재하에서도 안정

적인 금속착염염료나 산성염료로 염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 좋은 방법은 폴리아미드 섬유에 좋은 염착성을 갖는 Indocarbon 염료

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검정색 뿐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어둡고 텁텁한 색상일 경

우에도 마찬가지다. 연속염색에서 사용한 또 다른 방법은 우선 황화염료를 



사용하여 패더로 염색하고 그 소재의 이면에 폴리아미드염료나 Indocarbon을 

닙패드(nip pad)하는 방법이다. Enhaust방법도 역시 비교적 소량의 직물을 염색

하는 경우에는 가끔 사용된다. 

선명한 색상들은 일반적으로 Remazol 염료를 사용하여 단시간 패드-배치방

법으로 우선 면을 염색하고 그 후에 산성염료를 사용하여 윈스로 크로스염

색을 한다. 

 

<그림 4> Kusters패더에 장치된 Pleva 고습도측정장치에 의한 측정치들. 

코듀로이 ; 344g/m2 

1.5m(폭) 

24m/min 

2베일에서 10피이스 

1 ; 시임(Seam) 

 

5. 코듀로이 염색의 문제점 

이미 설명된 여러 부속의 염료로 연속염색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

지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전부 언급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만, 여기에서 관심의 대상은 직물을 실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만 쏠

리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pleva회사에서 제작한 고습도 측정장치에 의해 

용이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1979년에 발간된 한 간행물에서 인용한 그림 4는 이러한 관심을 여전히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가. 테일링(tailing)의 방지 

셀룰로스 섬유용으로 제조된 높은 흡착력을 갖는 염료를 패더를 사용하여 

염색할 때에는 이것이 어떠한 부속의 염료라고 할지라도 테일링문제가 발생

한다. 

코듀로이염색에 사용되는 중요한 염료 중 원칙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테일

링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림 5> 패더상에서의 평형의 조절 

A ; 상대적인 착색력 

B ; 길이(m) 

1 ; 실험실에서의 착색력 

2 ; 실제의 착색력 

3 ; 패더상에서의 평형 

x=f(염료의 분자구조, 염액의 농도, 습도, 전해질의 양, 염액의 순환정도) 

y=f(염액의 순환정도) 

통이 작고, 염액의 픽업퍼센트가 높을수록 y값은 적어진다. 

 



그 첫번째 방법은 패딩초기에 패더통에서 염액을 10~30%가량 희석시키는 

방법이다. 

적절한 희석비율은 여러 실험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되겠다. 

물론 이러한 기술로서 염색처방서에 있는 각각의 염료의 염착력차이를 고

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더 좋은 방법은 보충용액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서 이때 사용되는 다양

한 염료마다의 각각의 요인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테일링문제를 나타

내는 것은 황화염료와 직접염료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테일링현상은 모든 형태의 셀룰로스 직물에서 발견되며 

이러한 테일링 현상의 방지책 또한 대개 비슷하다. 

그러나 코듀로이와 그외의 하이 벌크(high bulk) 소재에 대해서 특히 한가

지점은 중요하다. Marshall은 그의 논문 중 “근본적 문제”의 부문에서 패더통

의 내용물들이 두 번째 교체되었을 때 테일링현상에서 사실상 평형이 이루

어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통의 용적이 적고 또한 통으로부터 소재에 의하여 추출되는 용액

의 양이 커질수록 평형은 빨리 도달된다. 

하이 벌크 소재일 경우에 이러한 사실은 통의 용적과 직물의 중량에 따라

서 착색력의 감소율이 100~500m의 지점에서 비교적 빠르게 완결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길이에 걸쳐서 착색력의 감소경향은 뚜렷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소재의 침지시 픽업염액과 패더롤러의 압착에 의한 폐

기염액 간의 관계에 의하여 X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폴리에스터/면 

혼방직물에서는 X값과 염액픽업량이 코듀로이보다 적게 되고 따라서 많은 



양의 직물을 염색할 때에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패딩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재에 있어서의 착색력의 감소는 단계적인 것이며, 만약 

이 감소율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경우는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듀로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만약 배치의 맨처음 부분이 상품으

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이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취해져야 하며, 이러한 대

비는 우리의 여러 보충요인들로서도 완벽할 정도로 가능하다. 

 

나. 견뢰도 특성 

코듀로이와 표면이 평활한 일반직물간에는 비록 두 가지의 예외, 특히 일

광견뢰도와 마찰견뢰도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견

뢰도 특성에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코듀로이에서의 일광견뢰도는 약간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등

급은 머서화가 안된 표면이 평활한 일반물에 비하여 반등급에서 한 등급 정

도 높다. 

이것은 상당히 실제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가성소

다 처리를 받지 않았거나 머서화가 되지 않은 면일 경우에는 단지 양호한 

일광견뢰도를 부여하는 황화염료로도 코듀로이를 중간색상으로 염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마찰견뢰도는 문제가 다르다. 여기서 코듀로이에서 얻을 수 있는 등급은 

비록 염색과 후처리조건이 적절하다고는 하더라도, 표면이 평활한 일반직물

에 비하여 반등급에서 한등급 정도 낮다. 

이것은, 건마찰견뢰도일 경우 3급에서 4급 정도의 등급은 코듀로이에서라

도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정도의 견뢰도라도 일반적인 용도로

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습마찰견뢰도 관



한 한 그 상황이 다르다. 비록 표면이 평활한 일반 면직물일지라도 한계점들

은 존재한다. 

Kehren과 Branot는 짙은 색상의 일반직물일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습마찰견

뢰도의 한계가 약 2~3급 정도라는 것을 지적했다. 더 이상의 높은 등급을 기

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코듀로이의 마찰견뢰도가 표면이 평활한 일반직물에 비하여 더 나

쁘기 때문에 짙은 색상의 코듀로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급수는 약 

1~2급 정도이다. 

표2는 수 년간 섬유산업에서 얻은 경험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염    료 색    상 건마찰견뢰도 습마찰견뢰도 

반응성 또는 황화 deep 3~4 1~2 

 mdium 4 2~3 

 pale 4 3 

Naphtol AS deep 3~4 1~2 

 medium 3~4 1~2 

 

따라서 실제적인 목적에서, 축축한 코듀로이 바지를 입은 사람은 옅은 색

상의 의자등 가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형태의 제약들을 다른제품에도 적용이 되며, 하나의 

예만 든다면 푸른색의 데님소재를 들 수 있다. 


